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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설탕소비를 위한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

USA

수십 년 동안 소비자들은 먹고 마시는 설탕의 양을 줄이는
데 관심을 가져왔다.
시장 조사 기관인 케리(Kerry)의 새로운 소비자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최근 설탕 섭취를 줄이려고 하는 주된 
이유가 단순한 체중 감량 목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Kerry의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주된 이유로 장기적인 건강을 꼽았다.
응답자 10명 중 7명은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설탕 소비
를 줄이고 있다고 답했으며, 10명 중 6명은 미래의 의료 
문제를 피하고 싶다고 답하였다.

Kerry사의 연구 이사인 수미아 나이어(Soumya Nair)는
소비자의 삶에서 설탕 감소가 지배적인 경향이라는 것은, 
설탕 소비 감소가 더 이상 일부 소비자들의 니치한 요구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설탕 감소가 이미 모든 사람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고 평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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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섭취 감소 트렌드는 다양한 이슈를 일으키고 있다. 소비자들은 건강한 음식을 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트렌드는 앞으로
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동시에 감미료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다양한 주장들도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식품 제조업체들은 소비자들의 설탕 감소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전략 구상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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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감미료의 관심 증대

Kerry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소비자들은 천연 감미료에 가장 많은 관심을 나타냈
다. 미국에서 10명 중 거의 7명에 달하는 소비자가 천연 감미료를 선호한다고 답하였
고, 약 54%의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천연 감미료로 꿀을 선택하였다.

Nair이사는 소비자들의 꿀 선호가 맛 뿐 아니라 꿀이 가지는 건강 후광 효과에서 비
롯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소비자들에게 청량음료, 구운 제품, 또는 아이스크
림에 사용되는 감미료로써 꿀에 대한 선호를 물었을 때는 오히려 선호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미국 소비자들의 거의 반 이상은 설탕을 선호하였고, 10명 중 3명의 경우는 메이플 시
럽을 최고의 감미료라고 말하였으며 4명 중 1명은 스테비아에 관심을 보였다.

건강 증진 음식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 증가

Nair이사는 현재까지 소비자들이 설탕 감소 측면에서 원하는 것과 그들이 선

택하는 제품 사이에는 격차가 존재하나, 이 격차는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Kerry는 앞으로 장기적인 건강을 증진하는 음식을 소비하려는 소비자들의 욕
구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Kerry의 조사에 따르면 당뇨병, 고혈압, 심
장마비 위험증가를 포함하여 설탕 소비가 가져올 수 있는 건강 위험을 다양
한 세대가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환경 및 인권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설탕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최근에 언론에서는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인권 유린에 대해 보
도하였다. 소비자의 3분의 2가 더 지속할 수 있는 음식과 음료를 선택하려고 
하며, Nair이사는 제조업체들은 이러한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해서도 소비자
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건강과 환경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대되는 것과 설탕을 감소하고자 하는 소
비자 니즈가 맞물려 있으므로, 설탕 감소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뿐만이 아
니라 지속가능성과 그 출처 등 보다 포괄적인 메시지를 소비자들에게 전달
할 수 있다.

2023. 8. vol.134       21


